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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 해외금융 뉴스: 중국 】

보험사 자산운용 채권투자 비율 상향 조정   

□ 중국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최근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서 채권투자 비율 및 투

자대상 기업 확대 등을 골자로 한 <채권투자 관련 사항에 대한 통지>와 <보험

회사 채권매입업무 관리 강화에 관한 통지>를 잇달아 발표함. 

  o 이전까지 보험회사들은 회사채 투자금액이 직전분기 총자산의 30%를 초과할 수 

없었으나, 이번 규정 개정으로 제한비율이 40%로 상향 조정되어 채권투자 비율

이 현실화됨.   

  o 또한 보험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채도 직전 3개년도 연속 이익을 실현해야 한다는 

조건이 있었으나, 새로운 규정에는 이 기간에 실현한 연평균 순이익이 회사채 1

년 이자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는 조건으로 수정되어 채권 투자비율 상향조정과 

함께 투자대상 회사채의 이익조건을 완화시키는 조치도 취해짐. 

  

□ 규정 개정을 통해 보험업계는 추가적인 채권투자, 투자대상 기업 확대 등의 채

권투자 중심의 자산운용을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됨. 

  o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장기간 안정적인 자산운용이 필수적인 보험산업 특성상 

채권이 가장 안정적이고 중요한 투자처로 인식되고 있음.

  o 중국 등 글로벌 증시가 2008년 상반기까지 급등하자 중소 보험회사들을 중심으

로 보험업계는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주식에 공격적으로 투자해 왔으나, 금융

위기 여파로 자산운용수익률이 급락하며 경영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자 최근 보험

회사의 자산운용 원칙에 가장 부합하는 채권투자 선호 현상이 재확산 되고 있음. 

  o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업계는 이번 규정 개정으로 채권투자 비율이 10% 상승할 

경우 약 3천억 위안 규모의 추가 자금이 채권시장으로 유입되고, 보험회사의 투

자대상 회사가 크게 증가하는 등 채권투자 중심의 자산운용이 크게 확대될 것으

로 기대하고 있음.

(21세기경제보도, 10/21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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